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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싶다면?
‘바다가꾸기 플랫폼’으로 모두 모여라!

-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반려해변 관리, 후원매칭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활동 수요를 콘텐츠,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과 매칭시켜주는 ‘바다가꾸기 플랫폼’을 6월 10일(금)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플로깅*,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해양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과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정보 공유

부족으로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적합한 활동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효과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바다가꾸기 플랫폼(www.caresea.or.kr)을

구축하였다.

   * 플로깅(plogging):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 

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jogging의 합성어

바다가꾸기 플랫폼은 단체, 기업, 개인 등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등을 제안하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여주체를 모집하고 연계하여 함께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동

주체별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바닷가 플로깅 같은 활동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라면 바다

가꾸기 플랫폼을 통해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물품 후원을

받거나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누리집에 활동 결과를 등록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해양 쓰레기 저감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 바다가꾸기 누리집 이용 화면 >

한편, 바다가꾸기 플랫폼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반려해변

사업의 온라인 지원기능도 수행한다. ‘반려해변’이란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해변을 입양하여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전국 7개

광역지자체의 38개 해변을 KT&G, CJ제일제당 등 41개 기관에서 입양하여

해변정화활동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반려해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바다가꾸기 플랫

폼을 통해 반려해변 신청 접수부터 입양증서 발급, 활동결과 등록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바다가꾸기 플랫폼은 단체, 기업, 개인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며, “바다가꾸기

플랫폼을 매개로 해양보전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00)
<총괄> 해양보전과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303)

해양환경공단 책임자 처  장 송복영 (02-3498-8571)
해양폐기물관리센터 담당자 차  장 윤병석 (02-3498-8568)

     


